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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019 칸의 한국영
화 수레바퀴, 송강호
와 마동석이 끌고, 공

유와 이광수가 민다.’ 올해 칸 필름마켓에
서 확인된 한국영화를 향한 해외 바이어의
관심은 ‘배우’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.
일부 배우에 국한됐던 시선이 다양하게 분
산되고 있어 더욱 고무적이다.

매년 칸 국제영화제 개막과 동시에 열리
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칸 필름마켓이 15일
(이하 한국시간) 문을 열었다. 세계 영화산
업 종사자들이 다양한 작품을 사고파는 비
즈니스의무대로,올해 60주년을맞았다.올
해에는 1만2000여명이 참여해 24일까지 열
린다. 막바지로 향해 가면서 해외 바이어의
관심을 얻은 한국영화와 그 주역들의 윤곽
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.

뀫송강호·마동석…칸 진출 프리미엄까지
칸 필름마켓에 부스를 차린 CJ엔터테인

먼트와 롯데엔터테인먼트, 콘텐츠판다 등
국내 8개 배급사 관계자들은 분 단위로 시
간을 쪼개 쉼 없이 해외 바이어와 만나 영
화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. 이를 통해 드러
난 올해 필름마켓의 ‘투 톱’은 이견 없이 송
강호와 마동석이다. 이들이 주연한 ‘기생
충’과 ‘악인전’이 각각 이번 영화제 경쟁부
문과 ‘미드나잇 스크리닝’ 섹션에 초청되면
서 프리미엄까지 톡톡히 누리고 있다.

특히 송강호의 힘이 만만치 않다. 왕성
한 작품 활동을 반영하듯 매년 주연작을 칸
필름마켓에 내놓으면서 쌓은 인지도와 해
외시장의 신뢰가 단단하다. 칸 필름마켓에
서만난CJ엔터테인먼트관계자는20일 “‘밀
양’ ‘박쥐’ 등 앞선 칸 초청작으로 널리 알
려진 배우인데다 올해에는 봉준호 감독의
영화 ‘기생충’으로 칸을 찾아 이에 관한 문
의가 쏟아진다”고 밝혔다.

‘기생충’이 과연 칸 필름마켓에서 판매
신기록을 세울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. 가
능성은 높다. 2016년 칸 경쟁부문에서 선

보인 박찬욱 감독의 ‘아가씨’는 칸을 통해
176개국에 판매됐다. 지난해 이창동 감독
의 ‘버닝’도 경쟁부문 진출 효과에 힘입어
100여개국에 수출됐다.

마동석의 ‘악인전’은 이미 104개국에 선
판매된 상태이지만 칸에서 추가 문의가 이
어지고 있다. 앞서 2016년 칸에 초청된 ‘부
산행’을 칸 필름마켓 화제작으로 끌어올리
면서157개국판매의공을세운마동석이이
번에도 ‘세일즈 파워’를 발휘하는 셈이다.

필름마켓에서 만난 세일즈 관계자는 “‘악
인전’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범
죄액션 장르에 충실하면서도 명료한 구성
을 갖고 있어 해외 바이어들이 쉽게 받아들
이는 분위기”라고 밝혔다.

뀫“어려워지는 배우 캐스팅, 전 세계의 고민”
‘한류스타’ 공유와 ‘뜻밖의 강자’ 이광수

는 송강호와 마동석의 뒤를 잇는다. 아시
아 시장을 아우르는 스타라는 공통점으로
칸 필름마켓에서도 어김없이 경쟁력을 과
시한다.

공유가 주연한 ‘82년생 김지영’을 담당
하는 롯데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“아시아
바이어 가운데 공유를 모르는 사람이 없
다”며 “특히 ‘부산행’에 함께 출연한 공유
와 정유미가 부부로 나온다는 사실에 바이
어들도 관심을 보인다”고 밝혔다.

이광수 역시 한류에 힘입은 바 크다. ‘아
시아 프린스’라는 별칭답게그가 주연한 ‘타
짜:아이드 잭’은 칸에서 아시아 바이어로부
터 주목받아 ‘라이징 무비스타’의 면모를
드러낸다.

이처럼 칸 필름마켓에서 몇몇 유명 배우
의 출연작을 중심으로 판매 성과가 나오는
상황은 ‘스타파워’의 영향도 있지만 갈수록
심화하는 배우 캐스팅의 어려움을 드러내
는 또 다른 이면이라는 해석도 나온다. 칸
필름마켓을 찾은 한 수입사 대표는 “우리
뿐 아니라 북미, 유럽 등 요즘은 배우 캐스
팅이 제작상 가장 어려운 숙제”라며 “투자
가 확정되고도 배우를 찾지 못해 제작이 무
산되는 경우도 많은데, 극장 개봉영화가 아
닌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OTT(인터넷 동
영상 서비스) 플랫폼으로 향하는 스타급 배
우가 많아진 영향도 크다”고 짚었다.

칸(프랑스)｜gofl1024@donga.com

송강호스타파워
해외바이어들썩

송강호 ‘기생충’ 韓 최다판매 기대감
마동석 ‘악인전’도 칸 프리미엄 톡톡
공유 ‘82년생’·이광수 ‘타짜3’도인기

“뭐, ‘여성폭력’ 알랭들롱에게상을?”
<명예 황금종려상>

제72회 칸 국제영화제 명예 황금종려상 수상자인 배우 알랭 들롱이 20일(이하 한국시간) 트로피를 들
어 보이고 있다. 하지만 이날 경쟁부문 초청작 ‘어 히든 라이프’ 공식 상영 레드카펫에 한 여성이 ‘여성
에 대한 폭력을 멈추라’(Stop Violence Against Women)는 문구를 등에 새기고 등장하는 등 알랭
들롱 수상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.(위부터) 칸(프랑스)｜AP·뉴시스

프랑스를 대표하는 ‘미남배우’ 알랭
들롱이 칸 국제영화에서 논란과 비난의
중심에 섰다. 올해 칸 국제영화제가 명
예 황금종려상을 그에게 수여하면서
다. 매년 영화를 통해 업적을 쌓은 원로
를 선정해 주는 상이지만, 여성 폭행 등
인권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빚은 알랭
들롱이 과연 적합한 수상자이냐를 두
고 현지에서 거센 논란과 비판이 일고
있다.

알랭 들롱은 20일(이하 한국시간) 명
예 황금종려상 수상 무대에 올라 딸과
포옹한 뒤 눈물을 비치면서 “나는 독특
한 개성으로 영화를 해온 배우 중 한 명
일 뿐”이라고 말했다. 하지만 칸 국제
영화제의 이번 결정과 알랭 들롱을 향
한 비난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.

프랑스 여성인권단체 ‘레 에프롱테
(Les Effrontees)’는 이날 “칸 국제영
화제는 알랭 들롱에 명예 황금종려상
을 주면서 지난해 내놓은 ‘성평등 성명’
저버렸다”고 꼬집었다. 그동안 여성에

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인권 관련 이슈
에서도 논란을 빚은 인물에게 영화제
의 명예로운 상을 선사하는 건 온당하
지 않다는 지적이다.

앞서 알랭 들롱의 아들은 아버지가
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
다. 들롱은 최근 한 TV에서 여성을 때
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해 비난을 받았
다. 또 과거 동성부부의 아이 입양을 반
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.

칸 국제영화제는 지난해 여성 영화
인 82명의 ‘성평등 선언’을 적극적으로
반영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. 하지만
불과 1년 만에 여성 폭력 등 인권 논란
을 일으킨 배우에게 시상하면서 영화
및 여성단체 등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
고 있다. 여성인권단체인 ‘여성과 할리
우드’ 역시 “알랭 들롱은 인종차별주의
에도 동조했다”고 지적하면서 수상 철
회를 촉구했다.

이에 대해 칸 국제영화제 티에리 프
레모 집행위원장은 “알랭 들롱에게 노
벨평화상을 주려는 게 아니다”면서 “배
우로서 경력을 인정해 상을 준다”고 선
을 그어 오히려 비난에 기름을 붓기도
했다. 칸(프랑스)｜이해리 기자

원로에게 주는 상…인권 논란 커
여성인권단체들, 수상철회촉구

칸 필름마켓(March먆 du Film)은?

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칸 영화제의 필름마켓
에 차려진 한국의 CJ엔터테인먼트 부스 모습. 봉준
호 감독의 영화 ‘기생충’의 포스터가 눈에 띈다.

칸(프랑스)｜이해리 기자

필름마켓은 한 마디로 영화를 사고파는
시장이다. 제작사, 배급사, 해외마케팅사,
수입사 등 세계 각국의 영화산업 관계자들
이일정기간일정한장소에모여구매와 판
매, 합작과 리메이크 등 영화 판권과 관련
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펼치는 공간이다. 완
성작은 물론 프로모션용 버전(영화 내용을
짧게 압축한 것) 등으로 각국 관계자들에
게 영화를 소개해 판권 판매와 구매 등에
활용한다.

칸 필름마켓은 세계 최대 규모다. 칸처럼
베를린 국제영화제 기간에 열리는 유럽필
름마켓(EFM), 매년 11월 미국에서 독자적
으로문을여는아메리칸필름마켓(AFM) 등
도 대표적인 필름마켓이다. 10월 부산국제
영화제도 아시안필름마켓(AFM)으로 아시
아는 물론 전 세계 산업 관계자들의 비즈니
스 공간을 마련한다. 칸(프랑스)｜이해리 기자

세계 최대 규모 ‘영화 시장’

편집꺠꺠｜꺠꺠김대건 기자 bong82@donga.com

이해리 기자의 여기는 칸｜한국영화 경쟁력 확인할 수 있는 ‘칸 필름마켓’


